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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1.12.20. “농민신문” 보도
 ❍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 방안 ‘현실성 부족’ 논란

   -  정부 제시안 농가 이미 실행 중 탄소감축 여지 별로 없어 문제
   -  벼 품종별 탄소배출량 연구 등 현실적 연구 지원에 집중하고

   -  적용 때 구체적 수치 따져봐야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방법을 마치 새로운 감축 방법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탄소배출

량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농기술이 실천방안에 포함돼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논에서의 메탄 발생량을 줄이고자 논물 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논물 관리 방식’, 즉 간단관개가 이미 대부분의   

농가에서 실시하는 기술이라 탄소감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필주 경상

대학교 교수는 “경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간단관개는 이미 벼농가의 87%가 실천하는 

영농기술”이라며 “(간단관개법을 확대한다고 해도) 탄소감축 여지가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농법 시행을 확대해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질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 사용량이 늘면 오히려 메탄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기물을 넣어줘야 한다지

만, 유기물 공급에 따른 탄소격리 또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토양에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줄어들지만 메탄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적용성이 높고 감축 여지가 많은 분야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토양비료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은 현장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일부 연구를 베껴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말 농업분야

의 탄소저감을 고민한다면 벼 품종별 탄소배출량 연구처럼 보다 현실적인 연구 지원에 집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농법이나 탄소 저장법과 관련한 계수 개발

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가영 경희대학교 교수는 “단순히 어떤 방법이 탄소  

감축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적용 시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토양 속 탄소 저장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수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축수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2470만t   

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 이 양을 1540만t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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